
시키보 – 3층 구조 폴리에스터·면 혼방사 개발하여  

유니폼 소재로 4계절 모두 공급 추진 

시키보는 3층 구조 폴리에스터·면 혼방사(三層 構造 polyester·綿 混紡絲) ‘레

이 얀(Lay yarn)’을 새로 개발하였다.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2층 구조사보다

도 흡수성이 좋고, 촉감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 되겠다. 현재 이 실로 생지

를 설계하고 있어, 빠르면 2009년 추동절부터 유니폼 분야 소재로서 공급될 

것이다. 

레이 얀은 심(芯)에 폴리에스터 단섬유 방적사를 사용하고, 그 주위에 폴리

에스터·면 혼방으로 둘러싸고, 그 위를 면으로 커버링(covering)한 3층 구조 

방적사이다. 이 실은 시키보가 이제까지 사용해 온 2층 구조사 ‘투 에이스

(Two-ace)’를 한층 더 고도화한 것이다. 투 에이스는 심(core)에 폴리에스터 

단섬유를 사용하고 그 둘레의 시스(sheath : 외피)에는 면을 사용함으로써, 면

이 수분을 흡수한 후에 모세관 현상으로 중심부의 폴리에스터 단섬유로 수

분이 옮겨감으로서, 천이 몸에 들러붙는 느낌을 줄인 흡한 속건 소재(吸汗 

速乾 素材)이다. 폴리에스터는 원래가 소수성 소재이므로, 면 부분에서 폴리

에스터 부분으로 수분이 순조롭게 옮겨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. 

레이 얀에서는, 심인 폴리에스터 단섬유 주위에 폴리에스터·면 혼방이 자

리잡고 있으며, 그 주위를 면으로 커버링함으로써 표면의 면에 흡수된 수분

은, 중간층의 폴리에스터·면  혼방이 재빨리 흡수하면, 심의 폴리에스터 단섬

유가 모세관 현상으로 순조롭게 흡수한다. 그래서 2층 구조사를 웃도는 흡한 

속건성을 이루게 된다. 표면은 면 100%이기 때문에 촉감도 부드럽다. 



시키보에서는 이미 이 실의 개발을 끝내고 현재는 생지를 설계하고 있다. 

기능을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최적의 직물 조직 등을 연구 중이며, 빠

르면 2009년 추동절부터 유니폼 분야로 공급할 생각이다. 원사의 특징을 살

리면서 일 년 4계절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 제안할 예정이다. 

시키보에서는 그 외에도 평가가 갈수록 좋아지는 전략 소재인 ‘듀얼 액션

(Dual Action)’에 사용할 특수 정방 교연사(特殊 精紡 交撚絲)도 유니폼 소재

로 활용할 방침이다.♣ 

 


